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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참전국에 국제보훈으로 한국 전통문화 알린다
- 8. 20. 문체부와 보훈처, 전통문화-국제보훈 협력 업무협약 체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와 함께 유엔참전국에 한복 등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0일(금)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엔참전용사에게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유엔참전국에 한복을 비롯한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

미래세대까지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엔참전용사 후손

방한 행사,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행사 등을 계기로 전통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또한 향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정책과 국제보훈 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양 부처는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한 김인자, 김혜순 한복 디자이너

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수여한다. 두 디자이너는 각각 ‘유엔군 참전의 날’과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복을 선물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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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를 수호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계 속에 한류를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계승

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훈처와 다각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처 황기철 처장은 “유엔참전국은 71년 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와도 같은 나라”라며, “그들이 지킨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적

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미래세대까지

전파해 그 인연이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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